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및 도박변화동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복합 영향 연구

최정현1, 김정숙2*, 김성의2

1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and Gambling Change

Motivation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Jung-Hyun Choi1, Jeong-Suk Kim2*, Seong-Ui Kim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이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스트레스(r=-.314, p<.001), 도박변화동기(r=.272, p=.001)는 단도박 자기효

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도박변화동기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β=-.29, p<.001), 도박변화동기 (β

=.25, p=.003)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도박경험자들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도박변화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도박예방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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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vergence factors that affected the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The participants were 134 students with gambling 

experience at two universities in C city and G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r=-.314, 

p<.001) and gambling change motivation(r=.272, p=.001)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in correlation analysis. The greatest influence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dentified in order of stress(β=-.29, p<.001), gambling change motivation

(β=.25, p=.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gamblin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which can 

manage stress and strengthen the gambling change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is needed 

to improve the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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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전

국 만20세 이상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행산업이

용실태를 조사에 의하면, 사설 사행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이 2016년 0.2%에서 2018년 7.9%로 크게 상승

하였다. 한편, 20대의 문제군 비율은 2.5%로 전체 조사 대

상자의 문제군 1.1% 대비 2배 수준으로 20대의 도박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을 이용한 상담자 비율에 

있어서도 20대의 비율이 2008년 10.5%, 2011년 19.1%, 

2014년 25.1%, 2017년 29.0%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

다[2,3]. 성인 이 전의 도박활동 경험률에 관한 2018년 조

사에서도 20대가 33.7%로 30대의 25.5%나 40대의 

25.3%, 50대의 27.6%, 60대 이상의 22.5%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2011년 도박중독 유병률

이 11.1%로[4] 성인인구의 2010년 6.1%나 2012년 7.2%

보다 높은 편이었다[5,6]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도박문제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생 중 문제도박자 또는 병적 도박자로 분류되는 비율 

4~8%로 일반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7].

대학생들의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참여한 

도박의 종류는 로또구입, 돈내기, 화투와 카드도박, 복권,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로 나타나고 있다[4]. 스포츠를 좋

아하는 대학생들이 초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락처

럼 즐기다가 점차적으로  베팅 액수 및 빈도를 높여서 불법

적 스포츠 도박 구매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8,9].  

대학생은 학점 취득에 대한 부담감,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압박감, 부모의 맹목적 기대와 경쟁적인 취업 구조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10-12].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충동적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에 몰두하거나 스포츠 토

토에 베팅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고, 빠지는 이

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대처를 하기 때문이다

[13,14]. 이처럼 도박행위의 기저에는 스트레스가 내포되어 

있어 도박 중독의 예방에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도박자들의 변화동기란 도박에 빠져있는 현상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16]. 

도박자들은 늘 양가감정적 상태에 있는데 도박을 끊어야겠

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강렬한 재미와 보상으로 쉽게 빠

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17]. 도박중

독의 성공적 회복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있다. Bandura와 Schunk(1981)는 자기효

능감이란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수행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

를 산출해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18]. 따라서 단도박 자기효능감

은 도박에 대한 충동이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않을 자

신감을 의미한다[19]. 

최근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도박행동을 예

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개선시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

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20], 아직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도박경험

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융복합적 중재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

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 관련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및 단도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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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도박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다. 

총 240부를 배포하였으나 22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

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5부와 도박 경험이 없다고 응답된 

76부를 제외하고 도박 경험이 1회 이상이라고 응답된 134

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사전에 설명한 연

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를 참여시켰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는 Cohen[21] 등이 개발한 것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번안하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2].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문항만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스트레스 지각의 Cronbach's alpha 값이 .74로 나

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2 도박변화동기 척도

도박변화동기(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는 Miller[23]가 개발한 것을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도박변화동기 척도(K-SOCRATES_G)[24,25]를 사용하

였다.  총 문항수 19개 중 양가성 변화동기를 사용하였다. 양가성 

변화동기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문제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 이었다.

2.3.3 단도박 자기효능감 척도

단도박 자기효능감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은 Hodgins 등[1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대학생 도박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

문조사에 참여시켰다. 설문조사 참여 자격에 대한 제한은 

별도 두지 않았다.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조사 또는 연구 도중이라

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남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1041479-HR-201905-005)을 받았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2018년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수집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박활동 정도, 스트레스, 도박

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 등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 인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산출

하였는데,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에서 변수 4개로 하였을 때 총 

129명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는 134명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sion 21.0 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연구변수들과 단도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성별분포는 남성 31명(23.1%), 여성 103

명(76.9%),  학년은 1학년이 65명(48.5%), 4학년이 28명

(20.9%), 2학년이 24명(17.9%), 3학년이 17명(12.7%) 순

이었고 평균연령은 23.4세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4)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31 23.1

female 103 76.9

School year

Freshman 65 48.5

2nd 24 17.9

3rd 17 12.7

4th 28 20.9

Age 2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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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도박 변수

Table 2에서 도박 변수를 살펴보면, 도박을 경험한 종류

가 한 가지인 경우가 106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

지는 21명(15.7%), 세 가지는 7명(5.2%)이었다.

많이 이용하는 도박의 종류로는 복권구입이 66명

(49.3%), 고스톱, 포커 등 친목도박게임이 31명(23.1%), 오

락형 온라인게임이 26명(19.4%)순으로 높았다. 소수이지만 

경륜이 4명(3.0%), 카지노베팅 3명(2.2%), 스포츠토토 3명

(2.2%), 불법사설도박도 1명(0.7%)있었다. 

Table 2. Gambling behaviors                   (N=134)

Variables Categories N %

Number of 

Kinds of 

Gambling 

Only one 106 79.1

Two kinds of gambling 21 15.7

Three kinds of gambling 7 5.2

Types of 

Gambling 

Casino betting 3 2.2

Horse racing betting 4 3.0

Lottery purchase 66 49.3

Sports ToTo 3 2.2

Illegal private gambling 1 0.7

Fellowship games 31 23.1

Entertainment online game 26 19.4

3.3.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의 정도

Table 3에서 스트레스 정도는 2.90±.80, 도박변화동기는 

4.38±90,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3.15±.91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stress, gambling change motivation, 

and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Variables M±SD Range 

Stress 2.90±.80 1∼5

Gambling change motivation 4.38±90 1∼5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3.15±.91 1∼4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

Table 4에서 일반적 특성 및 도박변수에 따른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4)

Variables Categories
Stress

M±SD

Gambling 

change 

motivation

M±SD

Gambling 

abstinence

M±SD

Gender

male 3.00±.84 4.55±.55 3.16±.87

female 2.87±.79 4.33±.97 3.15±.92

t(p)
-.719

(.473)

-1.597

(.114)

-.036

(.972)

School 
year

Freshman 2.95±.81 4.34±.79 3.02±.87

2nd 2.72±.62 4.67±.71 3.35±.86

3rd 2.67±.52 4.53±.59 2.97±.87

4th 3.07±1.01 4.13±1.30 3.41±1.02

F(p)
1.369

(.255)

1.732

(.164)

1.820

(.147)

3.5.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Table 5에서 스트레스(r=-.314, p<.001), 도박변화동기

(r=.272, p=.001)는 단도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도박변화동기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34)

Variables Stress

Gambling 

change 

motivati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Stress 1

Gambling 

change 

motivation

-.082

.346
1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314

.000

.272

.001
1

3.6. 스트레스 및 도박변화동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를 독립변인으

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

트레스(β=-.29, p<.001), 도박변화동기(β=.25, p=.00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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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12.25, 

p<.001), 설명력은 15%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2로 2에 가까워 잔차

들 간에 자기 상관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

산팽창인자는 1.0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N=134)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s 3.03 .47 6.40 <.001

Stress -.33 .09 -.29 -3.63 <.001 1.01

Gambling 

change 

motivation

.25 .08 .25 3.05 .003 1.01

F=12.25,  p<.001,  Adj R2=.1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와 도박 변화동

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

인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도박중독 중재 관리 프로그램을 수

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와 도박변화동기는 단도박 자

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

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26]. 이는 대학생 도박

경험자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도박을 자신의 심리적 불

편감 즉,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여 행

동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고통이 있더라도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

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위험한 수

준에 있는 대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

고, 건전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박변화동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존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24]. 그 이유는 지역과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단

도박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도박 고위험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자신감을 뜻하며 도박을 통해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 

믿음, 정서적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

는다[24]. 이러한 믿음이 없을 경우 도박행동 가능성이 매

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도약에 대한 유혹을 저항할 수 있

는 1:1 멘토링 상담이나 예방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음주, 담배, 마약 등의 갈망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

한 학생일수록 도박행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

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7].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빨리 시도하

고, 단도박 유지율도 훨씬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다[16,17]. 

이와 같이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 도박경험자는 

도박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클 것이고 반대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험자는 재발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

고한 연구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16].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도박변화동기는 도박문제에 대한 

병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는 도박으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한 예측 요소이기 때문

에 병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28,29]. 그래서 도박변화에 대한 동기 확인,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요인에 대해

서 연구 및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생의 

단도박 자기효능감 비교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변화동기 이 외의 다

양한 변수들을 조사하여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대학생 도박경험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박변화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

박문제로 초래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불신, 건강상

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134명의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과 단도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

고, 도박변화동기와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 다중회귀분

석에서는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

스(β=-.293, p<.001), 도박변화동기 (β=.246, p=.003) 순

으로 확인되었다. 일회성 도박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중증 

도박자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외의 다양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

에 대한 상담과 도박변화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교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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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도박경험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심층면접 등의 정성적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연구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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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jhc@nsu.ac.kr

김 정 숙(Jeong-Suk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건강증진, 정신건강, 

보건학, 간호행정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

김 성 의(Seong-Ui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정신건강, 호스

피스간호, 사회복지

․ E-Mail : agape2816@hanmail.net 


